
북미정상회담 성공기원을 바라는 광주YMCA 입장문

70년 분단과 대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만남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세기의 회담’이라 불리는‘북

미간 첫 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와 있다. 열강의 각축지에서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로 70년 

동안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온 한반도에 마침내‘봄’소식에 대한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북미 양국

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기존의 양국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이례적인 방

식으로 시작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왔고, 전격적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러기에 8,000만 남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은 지난 70년간의 남북분단으로 인해 비극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온 우리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번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

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로드맵이 큰 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조치로‘종전선언’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한

반도 평화체제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임과 동시에 문제해결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한번이 아닌 양 정상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되길 희망한다.

이미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교감이 이루어진 만큼 각론의 차이로 인해 회담이 깨

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70년 이상을 대결 속에서 지내왔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극도로 불신해 왔던 당사자들이 한 번에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한 번에 모

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대원칙과 실천방안에 합의하고 그리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갈망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후 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들이 당사국들의 비준은 물론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의 승인을 통해 완전한 이행이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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